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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옥션, 2024년 매출 전년 대비 60% 성장… 침체기 끝내고 턴어라운드 

▶ 주력사업인 미술품 상품매출 증가 및 자회사 ‘투게더아트’의 지속적인 성장 

▶ 2025년 신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개선 통해 제2의 도약 준비 

 

<2025-02-14> 미술품 경매 전문기업 케이옥션(102370, 대표이사 도현순)이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

4년 잠정 경영실적을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케이옥션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 매출액 194.6억 원, 영업이익 -47.5억 원, 당기순이익 -70.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인 121.5억 원 대비 60.0% 증가한 수치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

다. 

 

이러한 매출 성장의 배경은 ▲주력사업인 미술품 상품매출 증가 ▲자회사인 투게더아트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으로 분석된다. 케이옥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탁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메이저 경매의 

낙찰률을 높이며 전반적인 업황 둔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는 신사업 확장과 고정비 부담에 따른 것으로, 매출이 회복되는 만큼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자회사 투게더아트 역시 2024년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국내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꾸준한 성장세는 케이옥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케이옥션은 2025년을 새로운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주력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술품 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투자상품 확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미술품 

거래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당사의 차별화된 경매 서비스와 사업 역량이 돋보였다"며, “2025년에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실현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